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전지부

지난 53년간 낙하산 사장들로 인해 대전MBC는 자율 책임경영은 고사하고 
서울에 구조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 비전이나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전략보다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하였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제
작 인력 감축 등으로 제작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3년 전 첫 자사 사장의 기쁨은 잠시, 또다시 서울의 일방적 사장 선임으로 
대전MBC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이 훼손되고 체념과 한탄뿐인 무기력한 처
지에 분노하고 있다.

대전MBC 사장 내정자인 김환균을 전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존경했어도 경영
자로서의 능력은 알지 못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원한 사장은 지금의 내정자
가 아니다. 그럼에도 진정 대전MBC 사장이 되겠다면 몇 가지 명심하기 바란
다.

내정자는 우선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열패감에 빠진 마음을 치유하
고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연공서열을 과감히 혁파해 일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또한 분명
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세대 간, 직종 간의 갈등을 넘어 소통과 화합하고, 
변화와 혁신을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박성제 사장이 추진하는 세종MBC 설립 과정에서 대전MBC를 사랑해준 지역
민과 우리 구성원들의 권익을 지켜가면서 논의 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현 대전, 세종, 충남의 400만 인구 중 360만이 세종MBC에 우호적이지 
않다. 눈앞의 이익보다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김환균 내정자는 퇴직을 목전에 두고 정년 연장의 보은 인사가 아니 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전MBC를 징검다리가 아닌 종착지로 여기고 엄중히 
사장직을 수행하라. 그것만이 내정자의 과거 신념과 말들이 거짓이 아니었음
을 여기 대전MBC에서 증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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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MBC는 지역을 무시하는 점령군인가


